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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1999-2022*

 조   수   진1)              박   혜   경†

본 연구에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변

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모들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 증가,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

즘 수준 상승 및 한국의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경제적 불평

등의 증가, 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및 취업 시장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된 한

국 대학생 대상 자기효능감 연구 293개(연구 참가자 수 총 88,904명)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국내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자기효능감 척도 세 가지를 사용한 연구, 연구 참가자가 한국 대학생들인 연구, 자기효

능감을 1회 측정한 횡단 조사 연구 및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및 동 시점의 사회적 지표들과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시점에서 출생률과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국민총소득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최초로 한국 대학생들의 자

기효능감 수준을 시교차적으로 분석하고,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의 적용과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세대론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을 논하였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시교차적 메타분석, 한국 대학생, 출생률, 소비자 물가등락률, 국민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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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론 조사 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

칼리지 정책 연구소가 전세계 28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의 세대 갈등은 28개국 중 1위로(Duffy et al., 

2021),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세대는 시

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40~50대가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며(조선일보, 2022), 

기성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청년세대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사람인, 

2022). 이처럼 상충되는 세대 간 인식은 좁혀

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

들은 세대 갈등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하거

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한국리서

치, 2022). 이와 같은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학문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의해 타

자로 설정되어 규명되어야 하는 해석의 대상

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가 없

는 청년세대 담론이 생성되었다는 비판도 제

기되었다(정효진, 2020).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여러 세대의 자료를 

횡단적으로 수집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세대 

간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설진선, 김수연, 2020; 이

병준 등, 2022; 정순둘 등, 2022; 한귀영, 2020).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최대위, 2020)에 담긴 

사고방식, 즉 자신의 청년 시절과 오늘날 청

년세대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대 갈등과 

한국 경제의 황금기와 그 과실을 윗세대가 모

두 향유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황선재, 2022)에서 비롯되는 세대 갈등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청년 시기를 통시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서

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젊은 세대로 대

표되는 대학생과 기성세대 간에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경험의 차이를 

가져왔다. 특히, 대학생들과 기성세대의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은 한국 사회의 인식과 신뢰에

서의 세대 차이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

해 왔으며,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

제가 되었다(한광석, 2009). 또한, 2020년 기준 

한국의 연령대별 고등 교육 이수자 비율은 

55~64세 집단에서 25%, 45~54세 집단에서 

46%, 35~44세 집단에서 66%, 그리고 25~34세 

집단에서 70%인 것으로 나타나(OECD, 2021), 

연령대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 연구는 현재 한국 사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청년세대 중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

추었다.

세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서로의 행동에 

대한 몰이해이다. 대표적으로, 기성세대는 청

년세대가 왜 과거 자신에 비해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청년세대

는 기성세대가 왜 끊임없이 ‘노오력’만을 강조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청년세대와 현 청년세대의 행동 차이를 

자기효능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

로(Bandura, 1977), 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여겨져 왔다(Hasting & Brown,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선택, 목표 설정, 

노력의 정도, 그리고 어려움과 좌절에 직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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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얼마나 오래 인내하는지에 가장 중요하

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으

로 모든 세대의 청년 시기 심리적 특성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한국 대학생

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주목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기반을 둔다(Bandura, 1977). 자

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

면 모두와 관련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

기효능감은 안녕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강혜자, 2020; 김경희, 김선희, 

2016; 한장헌, 2016; Magaletta & Oliver, 1999; 

Natovová & Chýlová, 2014; Siddiqui, 2015). 또

한,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

처(김중경 등, 2020; Konaszewski et al., 2021), 

창의성(김경은, 2011; Khalid & Zubair, 2014), 

과업 수행(Judge et al., 2007) 및 성취 동기

(Yusuf, 2011)와 정적으로 관련되며, 스트레스

(문양호, 김완일, 2006; Schönfeld et al., 2016), 

우울(고정미, 2014; 송미령 등, 2010; Soysa & 

Wilcomb, 2015) 및 사회불안(박효정, 박주희, 

2015)과는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

동, 그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등(Bandura, 

1982)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이다. 그러므

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효

능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성인 초기 

전환기 혹은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과도기

에 놓여 있으며(Arnett, 2007; Levinson, 1977), 

성인 초기라는 긴 발달 기간에 들어서서 처음 

해보는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첫 경험의 시

기’를 거치게 된다(이나영, 유지영, 2019). 전통

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직업․이념적 성장에 

전념하며 하나의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성인

의 과업에 직면함과 동시에 사회와 호혜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Erikson, 1956, 1994). 또

한,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은 경제적 독립, 친밀

한 관계 형성, 학업 수행, 배우자 탐색, 진로 

결정,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발달 과업을 성

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Arnett, 2000; 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부모로부

터의 개별화와 자율성의 획득이 지연되고 있

기는 하나(장휘숙, 2008), 어른들과 동료들의 

지지와 수용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청

소년기나(연문희, 1985) 개인적 성취보다 자녀

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중년기

(황영아, 2018)에 비해 성인 초기는 개인이 감

당해야 할 과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 과업들을 제 시

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발달 단계 전환

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미래의 과업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연문희, 1985),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대학

생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진로 결정 및 취업난(김성경, 2003)으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서인균, 이연실, 2015)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김용준, 윤천성, 2016; 

유은주 등, 2013), 정서적 불안과 어려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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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

여(이재명, 2009; Elias et al., 2010; Morton et 

al., 2014; Sim & Moon, 2015), 대학생들이 심리

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들의 전공 만족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노지영 등, 2012; 문미영, 2020), 타인과의 상

호작용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며(문태형, 

2013), 진로 의사 결정을 수월하게 하여(박동

영, 2010), 경제적 독립, 친밀한 관계 형성, 

학업 수행, 배우자 탐색, 진로 결정, 정체감 

형성과 같은 발달 과업(Arnett, 2000; 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을 성취하는 데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시교차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대학

생들의 삶의 특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

한 사후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나아가, 자기효능감이 발달 과업 성취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 성취는 10년 후의 발달 과업 성취와 정

적으로 관련되며(Roisman et al., 2004), 과업 달

성의 실패는 미래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Engels et al., 2021)을 고

려할 때,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에

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자기효

능감 수준은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적이고(Achterkamp et al., 2015; 

Kavanagh & Bower, 1985; Saligumba & Tan, 

2018), 과거에 스스로 성취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Bandura et al., 1982; Saligumba & Tan, 

2018), 그리고 자아가 고갈되지 않았고(Chow et 

al., 2015), 롤 모델에게 호감을 느끼며(Laviolette 

et al., 2010), 언어적 설득이 존재하는 경우

(Saligumba & Tan, 2018; Wright et al., 2016) 증

가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등 개인 내적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개인이 속한 문

화와 처한 상황이 자기효능감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식이 목표와 행동을 형성하

게 된다(Wuepper & Lybbert, 2017)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환경적 변화와 자기효능감 

수준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기효능

감에 미쳤을 잠재적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

였다.

1999~2022년 한국 사회에서 자기효능감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생

존 중심의 신자유주의 문화를 맞이하였다(김

홍중, 2009). 2000년대에는 각종 국내 드라마의 

수출과 2002 FIFA 월드컵 개최로 문화 산업이 

부흥하여 큰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

렸으며(이기형, 2000; 장후석, 2002; 한은경, 

2005),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과학기술 경

쟁력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디

스플레이, 휴대폰 등과 같은 신산업 부문에서

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송위진, 

2009). 2010년대부터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나

타나며 신(新) 계급사회, 신(新) 신분사회가 도

래함에 따라(한송희, 2019) 자기 비관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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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짧

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은 

압축성장 국가이기 때문에(김영명, 2011), 개인

의 자기효능감 또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

터 2022년 사이의 사회 변화로 인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했을 가능성과 감소했을 가

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

이 시간에 따라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변화하였다. 1990년 중반부터 한국에 

등장한 세계화 담론은 2000년대에 한국의 대표

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이기라, 2021). 

이러한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전통

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강

조하던 태도에서 자녀의 욕구와 의견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양육 태도가 변

화하였다(Park & Kwon, 2009).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최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 수준은 

중국보다 높았으며(Linyan et al., 2019), 한국 부

모들이 유럽계 백인 부모들보다 더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Yi 

et al., 2013).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자기효

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Masud et al., 

2016),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는 대학생의 자

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손강숙, 

주영아, 2015), 시간에 따라 변화한 양육 태도

와 함께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증

가했을 수 있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이 증가하였다.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위에 대해 집

착하는 웅장한 자기상을 의미하며(Bushman & 

Baumeister, 1998; Raskin et al., 1991), 자기효능

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Brender-Ilan & Sheaffer, 

2019; Brookes, 2015).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

려할 때(이선경 등,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

르시시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도 함께 증가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과거 한

국은 전 세계 50개 국가 중 개인주의 순위에

서 43위를 차지하며(Hofstede, 2001)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한국

의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증

거가 존재한다. 우선, 1997년 IMF 이후 고도로 

협력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태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세

계 시장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었기에, 외국

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시장 메커니즘의 

활력을 극대화하며, 국민들의 증가하는 개인

주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점

점 더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였다

(Lee & McNulty, 2003). 또한,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대중음악 가사를 통해 시간에 

따른 한국인들의 문화성향 변화를 알아본 연

구에서는 곡의 발매 연대가 1980년대에서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사에 개인주의 문

화권의 이상적 정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

상적 정서보다 자주 표현되었으며, 이것이 한

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수준이 증가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고 보고하였다(이인영, 박혜경, 

2020). 더불어, 6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수직적 개인주

의, 즉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자신의 독

특성과 개성에 주목하며, 자신이 타인보다 우

위를 점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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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은 등, 2014)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동아사이언스,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모두 개인주의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

구 결과를 고려할 때(라미진, 2022), 개인주의 

수준의 증가로 인해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

능감 수준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

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에

는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이

후 꾸준히 악화되었다(권일, 김미애, 2021). 가

구의 순자산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결되는데,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존감과 열등감을 내면화하며, 수업, 친구 관

계, 교내외 활동, 진로 계획 등 대학 생활 전

반에서 차별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미란, 2014).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기효능감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되

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우석, 2015; Han et al., 

2015).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했을 수 있다.

둘째,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2015년부터 등장한 수저계급론, 헬조선, 탈조

선 등 열심히 노력해도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

로 표현하는 용어들이(김환, 임진희, 2017) 최

근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계층의 상향 이

동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지각한다는 증거

이다. 또한,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이동성

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6년에 각각 

46.7%와 29%였으나,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17

년에는 각각 65%와 54.4%에 육박하였다(통계

청, 2017). 이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국인들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더 비관적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에 근거

한다(이용관, 2018). 과거에는 대학 교육 경험

이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으나, 대학 진학률이 70~80%에 이르게 되

면서 1990년대 이후 대학 진학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안정적인 통로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김미란, 2014). 이러한 사회경

제적 상황으로 인해 노력해도 더 높은 사회경

제적 지위를 얻을 수 없고, 풍족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취업 시장이 과거보다 불안정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는 7.5%였던 청년 실

업률이 2010년대 중반부터 9%대에 진입하여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후기에 접어들며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실업률의 증가와 감소 폭이 커지는 

것은 취업 시장이 과거에 비해 불안정함을 보

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 중 

82.9%가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한국일

보, 2017),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혜, 이해

영, 2013). 대졸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

자리를 구하려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많아졌

으나(홍기석, 2018), 고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감소하고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

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김주현 등, 2013), 대

학생들의 취업난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추세이

다. 많은 대학생들이 입시 경쟁 끝에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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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록금과 

물가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심각

한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김의연, 유

효숙, 2018). 이러한 상황은 취업 및 진로 결

정이라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달성하기 어

렵게 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사회적으

로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포기세대’를 자처하

게 만들었다(안홍순, 2016). 종합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에는 가혹한 현 상황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인 진입기에는 개인적 가치인 

주체성과 집단적 가치인 공동체성에 대한 주

목도가 동시에 현저해진다(Arnett et al., 2001). 

이때, 주체성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

되는 반면(Sousa et al., 2012), 공동체성은 자기

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므로(Klassen, 2004), 

이와 같은 성인 진입기의 양면적 특성은 자기

효능감의 증가 및 감소와 모두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시간에 따른 효과

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Twenge 

(1997a)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기법은 해외에

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시간에 따른 

미국 대학생들의 남성성과 여성성 수준의 변

화(Twenge, 1997a),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중

국 대학생들의 성격 특성 변화(Peng & Luo, 

2021), 시간에 따른 미국 성인들의 성 고정관

념의 변화(Eagly et al., 2020) 등 다양한 주제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선경과 

동료들(2014)이 최초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추이를 밝

혔고, Park 등(2016)이 시간에 따른 고등학생들

의 목표 지향성 변화 추이에 대해 연구한 것

이 전부이다.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는 APC 효과로 일컬

어지는 연령(age effects), 시대(period effects) 및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s)의 상대적 영향을 분

리해야 한다. 우선, 연령 효과는 성숙, 발달 

단계 혹은 발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

대와 무관한 개인의 생태학적 혹은 사회적 기

반의 변화를 말한다. 시대 효과는 해당 시대

에 속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영

향을 미치는 특정 역사적 시대와 관련된 개인

의 변화를 말한다. 끝으로, 코호트 효과는 출

생 연도 혹은 출생 연도 집단에 기초한 개인 

간 동질성을 말한다. 이때, 시교차적 메타분석

은 시대와 코호트의 효과가 혼동되는 문제가 

있다(Costanza et al., 2017). 따라서, 시교차적 

메타분석에서 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준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시교차

적 메타분석과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관찰된 차이의 타당하고 가능성이 높은 원인

그림 1. 2000~2022년 20~29세 실업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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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호트라고 가정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코호트 효과를 추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Twenge et 

al., 2008). 한편, 연령과 시대, 그리고 코호트 

효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

대적 영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Rudolph et al., 2020),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세

대 관련 기존 연구 결과들이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분리하지 못했던 한계를(이내영, 

정한울, 2013)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해석이 용

이하고(Rudolph et al., 2020), 시간에 따른 심리

적 변인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요인과의 관

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이 역사적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

공해야 한다는 Gergen(1973)의 주장에 걸맞은 

장점을 가진다(Twenge, 1997b).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코호트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수

행하였다.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세대의 한국 대학생들

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시

교차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를 통해 자기효능감 수준으로 대변되는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각 세대의 대학생들 간에 차

이가 유의한지 확인함과 동시에 세대론을 간

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

하게 변화한 경우, 이러한 변화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효능감 수준의 유의한 변화가 관

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포함된 모든 세

대가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고유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  법

자료 검색

본 연구에서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실시하

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학

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한 국내 학술

지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논문 검색에는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pia, 교보문

고 스콜라,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연구자들의 

소속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 한국사회과학자

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로는 ‘자기효능감’과 

‘효능감’을 사용하였다.

대상 연구 선정 기준

전술한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논문을 수집

하였으며,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에 포

함될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메타분석을 위해 충분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척도 간의 차이를 탐

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1995) 및 김아영

(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포함시킨 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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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Sherer와 동료들

(1982)의 척도는 총 23문항의 척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문항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홍혜영(1995)의 척도는 Sherer와 동료

들(1982)의 척도를 타당화한 것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문항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김아영(1997)의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신감을 측정하는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를 측정하

는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러한 기준

에 따라 척도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척

도를 동시에 사용한 연구들은 제외하고, 원척

도가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1995) 및 김

아영(1997)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Sherer와 동료들(1982)의 척도를 사용한 

논문 76편, 김아영(1997)의 척도를 사용한 논

문 86편, 그리고 홍혜영(1995)의 척도를 사용

한 논문 131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둘째, 연구 참가자가 한국 대학생들인 연구

만을 선택하였다. 대학생 집단과 대학생이 아

닌 집단들을 동시에 연구한 경우, 대학생의 

결과를 다른 집단과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대학생 집단과 비대학

생 집단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연구

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아닌 평생

교육원과 기타 양성 기관 재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므로, 자기효능감을 횡단적으로 1회 

측정한 조사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

라서 사전-사후 설계와 통제-비교 설계를 채택

한 연구들과 실험 연구 및 종단 연구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

만을 포함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평균, 표

준 편차 및 연구 참가자 수를 제시한 연구만

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별 연구 평가 및 자료 추출

우선, 평정자들이 코딩 양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들 중 10%를 무선 추출하

여 예비 코딩을 진행하였다. 코딩 항목은 논

문 제목, 저자명, 출판 연도, 측정 도구, 사례 

수, 하위 집단, 평균, 표준 편차 및 신뢰도였

다. 예비 코딩 결과 평정자 간 합치도는 .92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거의 완

벽한(almost perfect) 것으로 나타나 본 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최종 선정된 연구

들을 무선적으로 반으로 나누어 각각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으며, 불일치는 

논의를 통해 해소하였다.

가중회귀분석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일반 메타분석과 달리 

효과 크기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가중회귀

분석을 통해 목표 변수의 평균 점수와 출판 

연도 간의 상관을 살펴본다. 이때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구

의 참가자 수에 따라 평균에 가중치를 부여한

다(Twenge et al., 2008).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가중회귀분석과 각 연구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다. 특정 연도(X)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Y)를 계산하기 위하여 Y = bX+ c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70 -

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c는 상수를 의미한다. 또한 가중회

귀분석을 위하여 출판 연도를 독립 변수, 자

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종속 변수, 그리고 연

구 참가자 수를 가중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개별 연구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범위가 4점, 10점 등으로 연구마다 달

랐기 때문에 개별 연구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

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

다. 따라서 추후 언급되는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를 의미한다. 이때 분석 

결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

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는 SPSS 26

을 사용하였다.

결  과

자료 수집 및 처리 결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최초로 발견한 

문헌은 652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복되는 

문헌 4편을 제외한 후 648편의 문헌이 남았다. 

648편의 문헌 중 Sherer와 동료들(1982), 홍혜영

(1995) 및 김아영(1997)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

은 216편의 문헌을 제외한 후, 남은 432편의 

문헌 중 횡단 조사연구 설계가 아닌 문헌 49

편과 대학생 대상 연구가 아닌 문헌 9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끝으로 374편의 문헌 중 

분석에 필요한 통계치(평균, 표준 편차 및 사

례 수)를 제시하지 않은 문헌 81편을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 총 293편의 논문이 시교차적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는 총 

88,904명이었다. 국내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논문은 1979년에 최초로 출판되어 1990년대부

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

은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999년에 출판된 논문부터 분석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is) 

check list; Page et al., 2020)에서 제안한 흐름도

에 따라 정리한 것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해당 흐름도는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비롯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자

료의 포함 및 제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최종 선정된 논문 293편을 무선적으로 두 

묶음으로 나누어 자료 1과 자료 2로 구분한 

후 각 자료당 두 명의 코더가 독립적으로 코

딩을 실시하였다. 평정자 간 합치도를 평가

하기 위해 Cohen의 Kappa 계수를 계산하고,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라 계수를 해

석하였다. 합치도는 자료 1이 .97, 자료 2가 

.91로,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완

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평정자의 평정 결과가 신

뢰롭다고 할 수 있다.

출판 연도와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에 관한 가

중회귀분석

척도의 범위가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에, 분

석에 앞서 개별 연구의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

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판 연도가 자

기효능감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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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023, p = .058, k = 293). 즉, 1999년부

터 2022년 사이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와 사회적 지표들에 관

한 상관 분석

가중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

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시간에 걸쳐 한국 대학

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

각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그림 2.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의 PRISMA 흐름도

그림 3. 출판 연도에 따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

능감 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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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다양한 시점의 사회적 지표들 간에 상

관을 분석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의 핵심 

변수와 사회적 지표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보았던 선행 연구들(Twenge & Campbell, 2001; 

Xin et al., 2010; Yuan et al., 2022)의 방식을 

참고하여, 잠재적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지표들 가운데 분석 대상 기

간의 자료가 모두 확보된 출생률, 소비자 물

가등락률 및 국민 총소득을 분석에 포함하였

다. 자기효능감과 각 사회적 지표와의 관련성

은 아래와 같이 추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산업화 및 근

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홍찬숙, 

2013). 이는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의 과제로서 출산 억제 정책을 도입하고 강

력한 가족 계획 사업을 실행한 것과 관련되

는데,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이삼식, 2006). 한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권위보다 자율성을 선호

하는 민주적 양육 태도는 세계화와 경제 발전

에 따라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정선영, 2021), 출생

률의 감소와 민주적 양육 태도의 증가 간에 

경제적 성장이라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는 자기

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Hayek 

et al., 2022; Masud et al., 2016; Tam et al., 

2012), 출생률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추론

해 볼 수 있다. 또한 출생률은 개인주의의 지

표 중 하나로,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

생률이 낮다(Åm, 2020; Dohi et al., 2008). 한국

의 개인주의 수준은 증가하는 추세이고(이인

영, 박혜경, 2020; Lee & McNulty, 2003), 개인

주의 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므

로(라미진, 2022; Kononovas & Dallas, 2009; 

Kumar & Uzkurt, 2011; Scholz et al., 2002), 출

생률이 감소했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상

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물가지수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을 말하는데, 여기

서 등락률은 기준 시점에 대한 비교 시점의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을 의미한다. 소비자 물

가등락률은 물가의 양방향적 변동성을 모두 

반영하지만, 실생활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

우는 드물게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물가상

승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 물가등

락률은 국내외 경제 사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급상승한 이후 1980년대 초반 물가 안정 정책

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다시 급상승하였으나, 1998년 이후로는 

2%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1). 그런데 외환 위기 이전에 2%대였던 실

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8%대로 상승했던 점

(신관호 등, 2001)과 2023년 1월, 상승하는 물

가에 취업난이 악화하여 경제고통지수가 치솟

았다는 보고에 따르면(김영대, 김다혜, 2023), 

물가등락률의 증가가 실업률과 정적으로 관련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높은 실업률은 

취업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므로

(고경필, 심미영, 2015; 장은주, 이숙정, 2016),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이 약 2

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반세기만에 이

뤄냈으며(임현진, 2005), 근대화에 따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박재완, 2017), 개인주의가 심화

되었다(박승관, 2003). 이러한 변화는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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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화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통적

인 긴밀한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와 같

은 근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마련된다는 근

대화 가설(modernization hypothesis)에 부합한다

(Kashima & Foddy, 2002). 이처럼 경제적인 측

면의 성장이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견인한다면, 

경제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개

인주의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개인주의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자기효능감(라미진, 2022; Kononovas & Dallas, 

2009; Kumar & Uzkurt, 2011; Scholz, Doña, Sud 

& Schwarzer, 2002)과도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사회적 지표들에 대한 분석은 선행 연구들

(Xin et al., 2010; Yuan et al., 2022)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 참가자들의 출

생 시기를 고려하여 메타분석 자료가 수집되

기 20년 전 자료, 15년 전 자료, 10년 전 자료, 

5년 전 자료 및 동 시점 자료로 구분하여 자

기효능감 평균 점수와 짝지었다. 구체적으로, 

20년 전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1999년부터 2022년으로부터 20년 전인 1979년

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의미하며, 15년 전 

자료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의미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1999~2022년의 자기효

능감 평균 점수를 1979~2002년, 1984~2007년, 

1989~2012년, 1994~2017년 및 1999~2022년의 

사회적 지표 점수들과 짝지어 분석하였다. 이

처럼 시차를 두고 상관을 분석함으로써 오늘

날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과거의 사회환경적 

변화들과 관련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 결과, 시차의 여부 및 시차의 크기와 

관계 없이 출생률과 소비자 물가등락률은 자

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1). 

이는 출생률과 물가등락률이 낮을수록 자기효

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민

총소득은 시차의 여부 및 시차의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시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즉,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즉, 대학생들의 출

생 시부터 성장기 동안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자기효능감과 짝지어 분석

하였을 때 예상과 일치하는 연관성이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변화하였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사회적 지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동 시점

출생률 -.083*** -.040** -.344*** -.198*** -.167***

소비가 물가등락률 -.275*** -.165*** -.204*** -.172*** -.326***

국민 총소득 .343*** .093*** .309*** .193*** .302***

***p<.001, **p<.01.

표 1.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표들 간의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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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

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았

던 데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던 선행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자료를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과 신경증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

석 연구(Twenge, 2000)의 분석 대상 기간은 42

년, 젊은 성인들의 삶의 목표, 타인에 대한 관

심 및 시민 지향성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Twenge et al., 2012)의 분석 대상 기간은 

44년이었으며, 지위와 역할에 따른 여성의 자

기주장 변화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분석 연구

(Twenge, 2001)의 분석 대상 기간은 63년이었

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4년

으로 비교적 짧아,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

하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간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비선형적

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가중회귀분석은 선형 함수에 기반하므로, 만

일 시간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비선형적이었

다면 둘의 유의한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더불어, 199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X세대와 MZ세대로, 

모두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이세진, 

2010; 전대근, 2020), 각각 과거와 현재의 소비 

주체로서 자기 표현적인 소비를 지향하며(이

민하, 2023; 이세진, 2010),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김수정, 2022; 손정희 등, 2021) 

등 비슷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

화를 관찰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최

근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90년대 스타일의 

뉴트로, 레트로 열풍은 X세대가 향유한 문화

와 MZ세대의 트렌딩 능력이 결합된 결과로,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승혜, 2021). 그러므로, 세

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보다 긴 기간을 다

룰 수 있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 패턴을 포착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지표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유의할 것이라는 예

상을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출생률과 부적 관계

를 보였다. 출생률은 전형적으로 산업화 및 

경제적 발전과 관련되는 지표로, 과거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른 산아 제한으로 인

해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탈피한 바 있다

(이만종, 2006). 동아시아 국가의 출생률은 산

업화 및 경제적 발전과 관련되는데, 사회 발

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시

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연인들이 핵가족을 형

성하며, 양육의 질 및 학업과 고용에서의 자

녀의 경쟁력에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Cheng, 2020). 한편, 본 연구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로,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김우성, 허은정, 2007), 다른 세

대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월

등히 높았다(허은정, 김우성, 2003). 종합하면,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가족 체계가 

변화하여 양육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

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처럼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교육의 

기회와 질이 증가한 것이 베이비붐 이후 세대

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증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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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소비자 물

가등락률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

등락률은 석유 파동, 외환 위기, IT경기 호조 

등 국내외 경제적 이슈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변동과 관련되는 지표로(통계청, 2021), 소비자 

물가등락률이 낮을수록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물

가가 상승하여 물가등락률이 증가할수록 경제

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어 취업난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신우리 등, 2020), 물가등락률

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울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므로

(박윤미, 양지인, 2019), 물가등락률이 대학생

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을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모든 시점의 국민총소

득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국민총소득은 웰빙

의 경제적 기초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국의 

학생 및 성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경제적 요인(박영신, 김의철, 2006)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소비와 후생

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국

가지표체계, 2023). 동시에 국민총소득은 자본

주의의 산물로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이자 근대 사회의 개인화를 야기한 개인주의

(Elliott & Lemert, 2006)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

며(이인영, 박혜경, 2020; Lee & McNulty, 2003), 

개인주의 성향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

되므로(라미진, 2022), 국민총소득이 자기효능

감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15년 전 국민 총소득과

의 상관(r = .093) 대 자기효능감과 10년 전 

국민 총소득과의 상관(r = .309) 간 편차가 비

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

은 다음과 같다. 국민 총소득은 15년 전 지표

(1984~2007년)와 10년 전 지표(1989~2012년) 

모두 선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러나 15년 전 지표에는 IMF 이후 11년의 

기간이 포함된 것에 반해 10년 전 지표에는 

IMF 이후 16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즉, 10년 

전 지표는 15년 전 지표보다 경제 회복 및 성

장에 따라 국민 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15년 전 지표에 비해 10년 전 지표에

서 국민 총소득의 증가 폭이 더 크고 증가 추

세가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10년 

그림 4. 1984~2007년과 1989~2012년의 국민 총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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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표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를 통

하여 이처럼 상당 기간을 공유함에도 불구하

고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

를 보이는 구간들을 대상으로 그 차이의 원인

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시차를 두고 사회적 지표들과 자

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거의 

사회적 변화와 자기효능감 수준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거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후속 연구

를 통해 더 정교하게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자

기효능감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복합

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심

리적 변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

기효능감의 형성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에 대

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최초로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

준을 시교차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지금까지 자기효능감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관련성

을 바탕으로 지난 24년간 한국 대학생들의 자

기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추가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의 삶의 복

잡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의 

적용과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시교차적 메타분석은 국내에서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상세한 방법 기술은 시교차적 메타분석 기법

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의 많은 세대 관련 선행 연구들과 

달리 동일한 발달 단계를 이행하는 서로 다른 

세대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차이가 각 

연령 집단의 고유한 세대 특성이 아닌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

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

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래 자기효능감 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

인 것인지 혹은 발달 단계에 따라 수준이 변

화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대론을 간접적으

로 검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오늘날 매체에

서 ‘MZ세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각 세대의 존재와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대에 관한 이와 같은 관

심과 묘사는 각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세대 구

분이 세대 차이를 과장하고 세대 갈등을 부추

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박재흥, 2009). 또한, 

세대라는 개념이 일부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

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특정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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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주로 사용

된다(전상진, 2002)는 지적은 세대 혹은 세대 

차이가 진정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적어도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

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생 

신분이었던 사람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세대론이 과

장되었다는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세대 간의 

공통점에 대한 단서는 세대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세대 통합은 세대 갈등의 완화

와 세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원

영희, 한정란, 2019), 본 연구는 사회적인 의의

를 지닌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나 자기효능

감의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가외 변

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자기효능감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나 연구 참

가자들의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고려하

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293개 연구 중 약 절반이 보건․간호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므로, 전체 

자료를 보건․간호계열 및 비보건․간호계열 

대학생 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두 전공 계열 모두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가 측정에 사용된 척도나 연구 참가자들

의 전공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추가 분

석 과정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서우석, 2015; Han et 

al., 2015)와 성별(강혜자, 2011)과 같은 변인들

이 자기효능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은 남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

외 변인들을 측정한 연구들을 수집하고 각 측

정치를 코딩하여 하위집단 간 차이에 관한 분

석을 시도하거나 통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자

기효능감의 증가나 감소와 관련될 것으로 예

상하였으나, 본 연구 내에서 인과적 영향 관

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즉, 시

교차적 메타분석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요인이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었던 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던 요인들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자기효능감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

적으로 관련되므로(Gurin et al., 1978), 자원 배

분을 달리하여 사회계층을 조작하거나, 성취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므로(Bandura et 

al., 1982), 과제 수행 과정에서 성취 여부를 조

작하는 방식과 같이 사회문화적 요인의 조작

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실험 연

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자료에 대한 2차 분

석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지

닌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시간

적 범위가 좁아 일반화에 제약이 따를 수 있

다. 선행 연구 논문 출판 시기는 정해져 있으

므로 1990년대 이전 대학생들의 자료를 분석

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향후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후 다시 시교차적 메타분

석을 수행한다면 더 넓은 시기의 대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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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더 

길고, 사회문화적으로 한국과 공통점을 지닌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 결

과들을 대상으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실시한

다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 대

한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데(Aguayo et al., 

2011; Wang et al., 2023), 교육 수준은 사회경

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Adler 

et al., 2000). 그러므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학 진학률이 50%였던 데 비하여 오늘날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는 점은(e-나라지

표, 2022)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 교육 기회

의 획득에 큰 영향을 미쳐 상류층이 주로 대

학에 진학했던(박병량, 1984) 과거와 달리, 오

늘날 대학 진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선

택지’나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것(서재영, 한

은정, 2022)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대 초반까지의 대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생들

에 비해 자신의 연령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대학생 집단의 객관적․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

했을 수 있고, 이것이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

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한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방법론적 한계로 일반적인 메타분석

과 달리 시교차적 메타분석에는 출판 편향을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정립된 기준에 따라 총 293개라는 상

당히 많은 수의 연구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여전히 출판 편향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되는 척도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위 논문 등 출판

되지 않은 연구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잠재

적인 출판 편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세대의 구분은 각 집단의 공통점이 아닌 차

이점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연령 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한 오늘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르

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완화할 단

초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유사성은 세

대 간 공감의 발판이 되어 공동의 내집단 정

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하위집단 간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

하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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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utilized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to explore shifts in self-efficacy level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from 1999 to 2022. We expected that increases i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s, 

narcissism levels among students, and individualism in Korea might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over the years. Conversely, growing economic disparities, decreasing class 

mobility, and the increasing instability of job markets might hav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efficacy. To 

investigate this, we analyzed 293 self-efficacy studies involving Kore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22, encompassing a total of 88,904 participants. Our criteria included studies that used the 

three most prevalent self-efficacy scales in Korea, focused solely on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cross-sectional with a one-time self-efficacy measurement, and provided essential statistics for our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self-efficacy levels of Korean college students over the 

observed period from 1999 to 2022. Additionally, we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various social indicators from different time points (20, 15, 10, and 5 years prior, as well as the year of 

data collection). Findings revealed that both birth rate and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were 

consiste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while gross national income was positively correlated. 

This study is the first to assess Korea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levels using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fering foundational knowledge for implementing such analytical methods for subsequent 

research and providing an indirect assessment of the generational gap theory.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fficacy, cross-temporal meta-analysis, Korean college students, birth rat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gross national income


